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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손녀 방에 악마가”

미국에서 한 40대 할머니가 손녀 방에 설치한 

보안 카메라에 악마 같이 생긴 누군가가 찍혔다

고 주장하며 초자연 현상에 관한 경험 등을 공

유하는 한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해 관심이 쏠

리고 있다.

라스베이거스에 사는 41세 할머니 토리 매켄지

는 지난 3일 초자연 현상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

하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

캡처한 보안 카메라 사진 몇 장을 공개해 관심을 

모으고 있다.

사진에는 손녀가 자고 있는 유아용 침대 옆에 

누군가가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. 

매켄지는“사진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충격

적이었다. 난 다시 한 번 영상을 돌려 봤다.”면서 

“내가 처음에 본 것은 머리에 달린 뿔이었다.”

고 말했다.

매켄지는 손녀의 방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 이

유로“지난 1월 큰아들 라이언이 내게 두살배기 

딸 엠버가 한밤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

신에게 말을 건다고 했다.”면서“이 때문에 손녀 

방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.”고 설명했다.

그리고 보안 카메라 설치 4일 뒤 카메라 앱을 확

인하다가 새벽 2시 59분쯤 녹화된 영상에서 잠

든 앰버와 생후 7개월 된 손자 마이클로부터 조

금 떨어진 곳에서 머리에 뿔이 있고 손톱이 긴 것

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

는 것이다.

매켄지는 자신이 공유한 이미지가 가짜라고 주

장하는 사람들을 향해“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을 

뿐이고 이미지를 조작할 만한 기술은 전혀 알지 

못한다.”고 반박했다.

그는“우리는 처음에 아이들을 살펴보는 가족 

중 한 명인 줄 알았지만, 나중에 모두 잠들어 있

었다는 것을 알았다.”고 말했다. 

불임의 이유가 밝혀진 여성 혹은 남성

자폐 학생이 미래 고용주에게 띄운 편지

결혼 후 불임으로 마음고생 하

던 중국 여성이 그 원인을 알고 더 

큰 혼란에 빠졌다. 

지난 10일 중국 저장대학교 병원

에는 25살의 한 여성이 발목을 다

쳐 내원했다. 그런데 이 여성을 치

료하던 의료진들은 이 여성에게

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가 진

료를 한 결과 이 여성에게 월경이 

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.

그도 그럴 것이, 여성에게는 자궁과 난소가 없었다. 

그 원인을 분석한 병원 측은 이 여성이 여성도, 남성도 

아닌‘간성’(intersex)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.

의료진은“염색체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의 핵형은 

46XY로 나타났다. 여성의 핵형은 46XX다.”고 설명했

다. 외성기만 놓고 보면 여성이나, 자궁과 난소는 가지

고 태어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.

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폐 학생이 미래의 고용주에

게 띄운“기회를 달라”고 호소하는 편지가 많은 사람

들의 가슴을 울렸다.

지난 16일 CNN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 사

는 라이언 로리(20)는 지난달 27일 세계 최대 비즈니스 

전문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링크드인(Linkedin)에 자필 

편지 한 장을 게재했다. 미래의 고용주에게 쓴 편지에

서 로리는“나는 애니메이션이나 IT 분야에 관심이 있

다.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걸 깨

달았다.”면서 나는 영리하지만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

다. 그래도 가르쳐주면 빨리 배운다. 나를 고용하고 일

을 가르쳐준다면,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약속한

다. 매일 출근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. 기회

를 달라.”호소했다.

로리의 편지가 공개되자 반응은 뜨거웠다. 순식간에 

수만 개의‘좋아요’와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. 

한꺼번에 쏟아진 관심에 보안을 우려한 링크드인 측

이 계정을 일시 정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.

일자리 제안도 쇄도했다. 델과 아마존, 마이크로소

프트 등 신경다양성(Neurodiversity) 채용 프로그램을 

그렇다고 남성 생식기가 있는 것

도 아니었다. 

인간은 46개(23쌍)의 염색체를 

가지고 태어나는데, 이 중 X와 Y 

염색체가 성을 결정한다. 여성은 

46XX, 남성은 46XY를 가지고 있

다.  그런데 염색체가 XX 조합인

데도 남성, XY 조합인데도 여성

인 경우가 있다. 신체 구조상으로

는 여성 생식기를 가졌으나 유전

적으로는 남성 염색체를 지니는 현상을 가리켜‘스와

이어 증후군’이라 부른다. 약 8만 분의 1 확률로 나타

난다.

이 여성을 치료했던 병원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“물

리적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, 가장 중요한 건 성 정체

성을 재건하는 일이다.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탓에 회

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”이라고 안타까워했다.

보유한 대기업 전화가 잇따랐다. 신경다양성은 자폐, 

ADHD, 난독증 등 다양한 발달장애를 정상 범주에 포

함시키는 개념이다. 발달장애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

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. 

졸업 전까지 한시 고용된 카페에서 일하며 구직 활

동 중인 로리는 포트폴리오 작업으로 분주하다. 졸업 

후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

에 부풀어 있다. 자신의 편지가 화제를 모았다는 사실

도 알고 있다. 로리는“네가 인터넷을 휩쓸었다.”는 아

버지의 말에“안다. 내 편지가 입소문이 났더라.”며 대

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.

▲ 로리와 그가 게재한 편지. 사진= wjla.com

▲ 한 기혼 여성이 스와이어 증후군으로 밝혀졌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유튜브(China Daily) 캡처

▲ 사진에 찍힌 악마의 모습. 사진=트위터(RadioCity967)


